
어제 오후에 마신 커피로 밤새 잠을 설쳐 점심을 먹고나니 더 비몽사몽이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건지 알수없지만 어쨌던 잠들기 몇시간전 커피

는 나를 힘들게 한다.

어제 내린 봄비로 오후 날씨는 맑고 깨끗하다. 올해는 유난히 봄비가 잦다.

최근의 날씨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특징들이 뚜렷하지 않고 

뒤죽박죽 섞인 것 같다. 봄,가을이 짧고 여름,겨울은 길고. 10년뒤에 봄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좋아하는 매화꽃, 복숭아꽃을 볼수없는 것은 아니겠지 

언제나 긴장해 있는 탓인지 봄꽃도 화창한날씨도 누릴 여유가 없다.

내년이면 오십줄에 들어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건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더 적을것인데.

사는게 비교적 편안하고 순탄했던 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후회되는 

것은 두아들의 양육이다. 천성이 착하고 순한 아이들이라 말썽피워 학교에 

한번 불려간적 없고 친구들이랑 싸워 걱정을 끼친적도 없다. 다만,

내가 조금더 너그럽고 감정을 잘 콘트롤하는 이성적인 엄마였다면 지금

보다 더 성숙하고 멋지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로  자라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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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공부중이다. 엄마인 내가 보기엔 발등에 불떨어진 상황에서 너무 느긋하게 

대처하는데 본인은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 이것이 나와 아들과의 생각차이고 

이런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큰아들은 태생이 느린 아이라 성격 급한 

엄마를 만나 서로 갈등이 많았고 지금도 갈등중이다. 이제는 엄마말보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아이다.

생각해보면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내탓인데도 모든 문제를 아이에게 

돌려 겁주고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소위 엄마로서의 갑질을 한것같아 후회가 

많다. 더 큰 문제는 후회하면서 반복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1인 우리집 차남 

중현이와도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내게는 부모교육이 따로 필요하지 

싶다. 내가 죽은후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해 줄까.

자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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